
2-1

수호의 메뉴판
(‘바로바로 들려줄게, 불만 이어폰’을 읽고)

※  고물 자판기에서 받은 이어폰을 낀 수호는 손님들의 불만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고쳐 나갔어요. 덕분에 장사가 잘 안되

던 엄마의 국수가게에 손님들이 늘어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호는 미래에 자기 가게를 열 꿈을 갖게 되지요.

꿈이 이루어진 미래의 수호네 가게 메뉴판을 먹음직스럽게 그려 볼까요.

(   )학년 (   )반 이름( )

가게 이름

메뉴1 메뉴2

메뉴3 메뉴4



2-2

누구를 부를까?
(‘누구든 불러 봐, 저승 호출 벨’을 읽고)

※  저승 호출 벨을 얻게 된 다진이는 그것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이순신 장군, 세종 대왕 등을 불러냈어요. 

여러분이 이 벨을 얻게 된다면 누구를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나요? 그 장면을 만화로 그려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호출한 사람 : 

① ②

③ ④



2-3

호출 벨을 버리는 마음은...
(‘누구든 불러 봐, 저승 호출 벨’을 읽고)

※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 너무 기뻐하던 다진이는 결국 호출 벨을 버리게 되었어요. 

이 장면을 읽고 내 생각을 적어 봅시다. 

※  다진이가 되어 그날의 일기를 써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다진이는 왜 호출 벨을 버릴 
결심을 했을까요?

“그리운 건 그리운 대로 두는 
것도 좋은 거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호출 벨을 버릴 때 다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승 호출 벨을 버린 날



2-4

간절히 원해도 되지 않는 일
(‘마음을 묶어 줘, 꽁꽁 리본’을 읽고)

※  수지는 엄마 아빠의 헤어짐을 막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두 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원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  수지에게 공감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노력해서 달라진 일을 
적어 보세요

간절히 원해도 되지 
않았던 일을 적어 보세요

수지에게



2-5

저는 기기묘묘 고물 자판기예요!
(다 읽고)

※  이 책을 이끌어 나가는 고물 자판기에 주목해 볼까요? 나만의 디자인으로 고물 자판기를 그리고 고물 자판기의 주제곡

도 찾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고물 자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서 생각 주머니 안에 넣어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주제곡

나는 알지~ 

행운은 돌고 도는 것~ 



2-6

세 주인공 인터뷰
(다 읽고)

※  오늘은 세 주인공을 인터뷰하러 모이기로 한 날이에요. 수호, 다진, 수지가 수호네 가게에 모였어요. 여러분은 인터뷰 

진행자로 참석했죠! 흥미진진한 인터뷰를 완성해 봅시다. 각 주인공들의 마음을 잘 짐작해 보고 완성해 주세요.

(   )학년 (   )반 이름(            )

수호 님, 잘 지내셨죠? 요즘 가게는 어때요?

다진 님, 안녕하세요? 요즘도 할머니가 많이 그리우시죠?

수지 님, 안녕하세요? 이사 간 집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의 공통점은 기기묘묘 고물 자판기를 발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얻은 물건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해 주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수호

다진

수지

수호

다진

수지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물건을 끝까지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고물 자판기의 물건으로 이어진 인연이네요. 내 물건을 받은 친구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마지막 수지 친구는 내 물건을 받을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다진

수지

수호

수지

다진

수호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



2-1

수호의 메뉴판
(‘바로바로 들려줄게, 불만 이어폰’을 읽고)

※  고물 자판기에서 받은 이어폰을 낀 수호는 손님들의 불만을 바로바로 알아듣고 고쳐 나갔어요. 덕분에 장사가 잘 안되

던 엄마의 국수가게에 손님들이 늘어나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호는 미래에 자기 가게를 열 꿈을 갖게 되지요.

꿈이 이루어진 미래의 수호네 가게 메뉴판을 먹음직스럽게 그려 볼까요.

(   )학년 (   )반 이름( )

가게 이름

메뉴1 메뉴2

메뉴3 메뉴4

생략



2-2

누구를 부를까?
(‘누구든 불러 봐, 저승 호출 벨’을 읽고)

※  저승 호출 벨을 얻게 된 다진이는 그것으로 돌아가신 할머니, 이순신 장군, 세종 대왕 등을 불러냈어요. 

여러분이 이 벨을 얻게 된다면 누구를 불러서 어떤 이야기를 나눌 것 같나요? 그 장면을 만화로 그려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호출한 사람 : 

① ②

③ ④

생략



2-3

호출 벨을 버리는 마음은...
(‘누구든 불러 봐, 저승 호출 벨’을 읽고)

※  돌아가신 할머니를 만날 수 있어 너무 기뻐하던 다진이는 결국 호출 벨을 버리게 되었어요.

이 장면을 읽고 내 생각을 적어 봅시다.

※  다진이가 되어 그날의 일기를 써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다진이는 왜 호출 벨을 버릴 
결심을 했을까요?

“그리운 건 그리운 대로 두는 
것도 좋은 거야.” 라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호출 벨을 버릴 때 다진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승 호출 벨을 버린 날

(예시) 할머니는 저승에서 잘 지내시고, 이승에서 자꾸 불러내는 걸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

(예시)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보고 싶은 마음은 힘들지만 그래도 
그 마음을 참고 추억으로 남겨 두며 기억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시) 아쉽고 슬펐을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을 것 
같기도 하다. 할머니가 잘 계시는 걸 알았으니까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 것 같다.

생략



2-4

간절히 원해도 되지 않는 일
(‘마음을 묶어 줘, 꽁꽁 리본’을 읽고)

※  수지는 엄마 아빠의 헤어짐을 막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했지만 두 분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어요. 누구에게나

원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  수지에게 공감하고 마음을 위로하는 편지를 써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노력해서 달라진 일을 
적어 보세요

간절히 원해도 되지 
않았던 일을 적어 보세요

수지에게

(예시) 줄넘기를 잘 못해서 부끄럽고 속상했는데 저녁마다 엄마랑 
연습했더니 실력이 금방 늘더라고요. 지금은 잘하는 편이에요. 

(예시) 작년에 지수라는 친구와 단짝이 되고 싶어서 생일에도 초대하고 
노력했는데 잘 안되었어요. 지금은 다른 반이 되어서 같이 잘 놀지도 
않아요.

생략



2-5

저는 기기묘묘 고물 자판기예요!
(다 읽고)

※  이 책을 이끌어 나가는 고물 자판기에 주목해 볼까요? 나만의 디자인으로 고물 자판기를 그리고 고물 자판기의 주제곡

도 찾아 적어 봅시다. 그리고 고물 자판기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해서 생각 주머니 안에 넣어 봅시다.

(   )학년 (   )반 이름( )

주제곡

나는 알지~ 

행운은 돌고 도는 것~ 

생략

당신이 원하는 게 뭔지
당신은 버튼만 누르면 되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오, 당신은 행운의 주인공 

받았으면 주기도 해야지
이번엔 당신이 줄 차례~ 당신은 뭘 줄 수 있을까? 



2-6

세 주인공 인터뷰
(다 읽고)

※  오늘은 세 주인공을 인터뷰하러 모이기로 한 날이에요. 수호, 다진, 수지가 수호네 가게에 모였어요. 여러분은 인터뷰

진행자로 참석했죠! 흥미진진한 인터뷰를 완성해 봅시다. 각 주인공들의 마음을 잘 짐작해 보고 완성해 주세요.

(   )학년 (   )반 이름( )

수호 님, 잘 지내셨죠? 요즘 가게는 어때요?

다진 님, 안녕하세요? 요즘도 할머니가 많이 그리우시죠?

수지 님, 안녕하세요? 이사 간 집에서의 생활은 어때요?

여러분의 공통점은 기기묘묘 고물 자판기를 발견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자판기에서 얻은 물건은 무엇이고 그것이 무엇을 해 주었는지 소개해 주세요.

수호

다진

수지

수호

다진

수지

(예시) 손님들의 요구를 많이 반영했더니 날마다 손님이 늘어서 이제 대기가 생길 
정도예요. 특히 국가스 세트가 완전 인기예요!

(예시) 네, 항상 보고 싶지요. 특히 속상한 일이 있었던 날은 할머니를 다시 
불러내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잘 계신 걸 봤으니까 그렇게 슬프지는 않아요.

(예시) 처음에는 속상했는데 많이 적응했어요. 엄마랑 둘만의 시간도, 저 
혼자 있는 시간도 나름 괜찮더라고요. 엄마를 슬프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노력했더니 어느새 엄마랑 친구 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예시) 저한테 온 물건은 이어폰이었어요. 그걸 끼니까 사람들 마음속의 불만이 
들리지 뭐예요! 특히 우리 가게에 온 손님들 불만이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그걸 
엄마한테 말해서 바로바로 고치게 했죠.

(예시) 저는 호출 벨을 받았는데요, 그게 저승 호출 벨이었어요. 벨을 누르고 
돌아가신 분을 부르면 저승에 있는 분이 나타나요. 그래서 돌아가신 할머니를 
부르고,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 대왕도 불렀지요.

(예시) 저는 파란색 리본 끈을 받았어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냥 넣어 두었는데, 
엄마 아빠가 싸운 날 뱀처럼 기어서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엄마 아빠 손을 묶어 버렸지 
뭐예요. 그런데 리본은 제 눈에만 보이고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물건을 끝까지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마지막에 그 물건을 어떻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도 설명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고물 자판기의 물건으로 이어진 인연이네요. 내 물건을 받은 친구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려요. 마지막 수지 친구는 내 물건을 받을 친구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다진

수지

수호

수지

다진

수호

우리들은 이제 마음을 알아주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지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로 또 만나요!

(예시) 네! 감사합니다! 
잘 지내자. 안녕!
우리 가게에서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자! 

(예시) 어느 날 물이 있는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때부터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어폰을 끼지 않아도 손님들의 표정을 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시) 저는 호출 벨을 동네 공원 호수에 버렸어요. 왠지 할머니를 계속 부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저승에 간 분은 거기에서 잘 계셔야 할 것 같아요. 할머니가 “그리운 
건 그리운 대로 두는 것도 좋은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예시) 저는 이사 나오면서 그 집 문고리에 리본을 걸어 두고 나왔어요. 우
리 가족이 거기 살았었다는 흔적을 한 개쯤 남겨 두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 리본이 새 가족에게 좋은 일을 해줄지도 모르잖아요.

(예시) 다진아! 주머니 속에 있어서 무심코 넣은 호출 벨이 저승 호출 벨이 되
다니 너무 놀라워! 그걸로 네가 할머니를 뵈었다니 잘됐다. 앞으로도 할머니 
생각하면서 잘 지내. 

(예시) 수지야! 그 리본 내가 받은 과자 꾸러미 묶은 평범한 리본이었는데 
그게 사람을 묶는 리본이 되었다니 놀라워. 리본 효과가 좋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억지로 묶어지지 않는 것도 있나 봐. 우리 힘내고 즐겁게 지내자.

(예시) 누구일지 모르지만 내 반짇고리를 받을 친구야! 반짇고리가 너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길 바랄게. 다음 이야기 기대할게! 




